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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초고령사회 일본의 공공도서관에서는 고령자서비스의 일환으로 대활자본에 대해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였다. 야마가타현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결과 80%에 가까운 도서관이 대활자본을 소장하
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나 이를 활용한 특별한 서비스도 실시되고 있지 않고 대출율도 저조하여 도서의 홍보에도 소극적임
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층을 고려한 대활자본의 독서환경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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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s and present state of using large print books as a part 
of the senior services in the japanese public library as the super-aged society. The examination shows 
that nearly 80% of the public libraries in Yamagata Prefecture has large print books however there 
are few specialized services and book-lending rate is also low.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re is 
no announcement about using large print books in the public libraries. Therefore, this study will present 
the redevelopment plan of the reading environment about large print books for the senior.

Keywords: Large print books, Senior service, Public library, Yamagata prefecture, Japan

*

**

이 논문은 제 51회 전국도서관대회(2014.10.29-31,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구논문으로 발표한 자료
를 가필〮〮·수정한 것임
일본 야마가타현립 요네자와여자단기대학(Japan Yamagata Prefectural Yonezawa Women's Junior College) 
준교수(son@yone.ac.jp,shindo@yone.ac.jp)
∙논문접수: 2014년 11월 24일  ∙최초심사: 2014년 11월 24일  ∙게재확정: 2014년 12월 12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119-138, 2014. [http://dx.doi.org/10.16981/kliss.45.201412.119]



2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45권 제4호)

- 120 -

Ⅰ. 서 론

2007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자수, 평균수명, 고령화 속도라는 세가

지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고령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내각부(內閣府)가 2014년에 발표한 

고령사회 백서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730만명으로 그 중 65

세 이상 고령화율은 25.1%이며 국민의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비율을 자랑하는 장수국가이기도 하다(內閣府홈페이지 2014). 또한 후생노동성

(厚生勞働省)은 2013년 현재,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 80.21세, 여자 86.61세로 앞으로

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厚生勞働省홈페이지 2014). 이렇기에 일찍부터 고

령자를 둘러 싼 여러 문제에 대해 사회 다방면에서 정책이나 시책이 실시되어 왔으며 1990

년 ｢노인복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목적으

로 한 복지서비스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공공도서관에서는 여가활용을 위해 도서관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

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에 많은 도서관

에서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대면낭독 서비스, 확대독서기 설치, 대형도서와 대활자본의 

비치, 시설의 비장애화 (바리어프리화) 등을 포함한 세심한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며 적극적으

로 운영하는 도서관도 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서비스 내용의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많다. 

앞으로도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여가와 학습을 위한 공간 지원은 지속되어

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연구나 조사보고는 그리 많지 않다. 고령

자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일본 국내에서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그 대

부분이 외국의 선진사례를 소개하거나 공공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의 현황에 대한 연구에 머

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활자본의 현황에 대한 연구는 일본 국내에서도 발

표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체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공공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 중에

서도 대활자본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공공도서관이 고령자의 정보접근과 여가활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1. 연구 배경

최근 베이비 붐 세대1)의 고령화로 인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활력이 넘치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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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기존의 노인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에도 사회참여 의지가 매우 높고 제 2의 인생에 대한 목적의식

도 뚜렷하여 노년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지금까지 와는 달리 그들은 교육수준

도 높고 아직 충분히 건강하고 현역시절에 해 보지 못한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일생의 추억을 

되돌아보며 자서전을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溝上智惠子 외 

2014, 45). 이렇게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자(영시니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평생학

습 기능을 가진 공공도서관에서도 시설 면이나 독서지원 면에 있어서 노인문제에 관점을 두

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다.

종래의 일본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국가 행정의 시책은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하여 왔으며 치매노인과 병약한 노인 등을 주 대상으로 해 온 경위가 있다. 도서관에서도 고

령자서비스는 장애인서비스와 중복되는 점이 많아 시설의 비장애화를 중심으로 한 하드면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영시니어가 늘어남에 따라 독서나 취미를 위해 책을 

찾아 도서관을 찾는 고령자가 많아질 것은 틀림이 없다. 향후 고령자가 도서관에 요구하는 

것은 하드면 뿐만 아니라 소프트면 즉,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읽을거리=도서자료

일 것이다. 기존과 같은 복지적 관점에서의 도서관서비스만으로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자

의 사정과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기 십상이다. 고령자를 잘 모르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채 표면상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고령자서비스를 

전개해 가는데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고령자서비스 중에서도 ｢대활자본｣에 착목한 이유는 어르신들이 유년시절부터 

친숙하게 접해 온 것은 다름 아닌 ｢종이책｣이기 때문이다. 종이책으로 된 대활자본은 손에 

익지 않은 디지털자료보다 다루기 쉽고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책을 읽고 있다｣라는 행위 그 

자체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욕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고령자서비스는 복지라는 관점뿐

만 아니라 ｢보기 쉽게｣, ｢읽기 쉽게｣라는 독서 여건을 갖추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읽을거리를 찾아 도서관을 찾는 고령자에게 대활자본의 제공은 앞으로 고령자서비스를 고려

할 때 가장 주력해야 하는 서비스임에 분명하다. 대활자본은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책

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의 책읽기 고민을 해결 해 주는 효자손과 

같은 최고의 수단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본 공공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의 일환으로 대활자본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1) 일본에서는 1947〜49년에 출생한 인구를 제 1차 베이비 붐 세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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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그것을 어떻게 소장하며 서비스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

다.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각도의 서비스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도서관에서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려하여야 할 사안과 연관시켜 고령자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1) 대활자본의 정의를 비롯하여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취급하여 왔는

지 그 역사와 출판현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일본의 

공공도서관 중에서도 야마가타현의 공공도서관(공민관 도서실을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야마가타현은 동북지방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으면서도 고령화가 전국 6위라

는 과소(過疎)지역이기도 하다. 노인의 고립화가 대두되고 있는 과소지역의 고령자서비스나 

대활자본의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설문조

사 결과를 중심으로 고령자서비스나 대활자본의 소장권수가 많은 도서관이나 대활자본을 활

용한 단체대출이나 이야기교실을 개최하는 등 우수사례를 가진 도서관을 선택하여 방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Ⅱ. 대활자본에 대한 개요

1. 대활자본의 정의

대활자본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그리고 참고자료마다 표현이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 도서관정보학용어사전에는 대활자본에 대해 ｢약시자용으로 

큰 활자로 인쇄된 도서. 대형 활자본이라고도 한다. 인쇄방식에 상관없이 글씨가 큰 도서를 

가르킨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활자의 크기가 몇 폰트 이상을 가르키는지 명확히 기술하지 

않는 등 매우 애매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많다(일본 도서관정보학회용어사전편집위원회 

2013, 143). 반면에 미국과 한국의 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한 자료에서는 16폰트 이상의 활자

를 사용하여 인쇄한 도서를 대활자본이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일본과 대조적임을 알 수 있

다. 그리나, 공공기관은 아니나 일본에서 1996년에 처음으로 설립된 대활자본 전문출판사인 

주식회사 대활자에서는 22폰트 이상의 고딕체로 인쇄된 도서를 대활자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市橋正光 2007,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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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표 기 내 용 국 명

도서관정보학용어사전
대활자본

(book printed by 
large-sized type)

약시자용으로 큰 활자로 인쇄된 도서. 대형활자본이라고도 
한다. 인쇄방식에 상관없이 글씨가 큰 도서를 가르킨다.

일 본

최신 도서관용어 
대사전

대활자본
(large print book)

큰 활자로 인쇄된 도서. 대형활자본, 확대도서라고도 한다. 일 본

문헌정보학용어 사전
대형활자도서

(large print book)

시각장애인이나 글자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16폰
트 이상의 큰 활자로 인쇄한 도서, 정기간행물 혹은 기타 인
쇄물

한 국

출판 사전
대형활자도서

(large print book)
노인, 아동, 약시자를 위하여 큰 활자를 사용, 읽기 편리하게 
한 도서

한 국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arge print)

시각장애자 또는 독서 초심자를 위해 도서, 정기간행물등의 
인쇄간행물에 사용하는 16폰트보다 큰 활자

미 국

<표 1> 대활자본의 정의

2. 대활자본의 현황

일본의 대활자본에 대한 출판현황이나 도서관소장 자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일본국

내에서도 나와 있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에 소개된 자료도 거의 없다.2)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 6월 현재까지의 대활자본의 출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 국립국회도

서관의 서치를 통해 대활자본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일본 국회도서관 서치 2014). 장애자

를 위한 자료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료종별 검색란에 키워드 ｢대활자｣를 선택하여 검색한 

결과 2,868건의 검색결과를 얻었다. 이 중 확대사본을 제외한 2470건3)에 대해 연대별로 통

계를 낸 것이 <그림 1>이다. 

일본의 대활자본은 약 36년 전에 출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활자본 출판 이전에도 

고령자를 포함한 약시자를 위해 손으로 쓴 확대사본이 만들어졌지만 대활자를 사용하여 본격

적으로 대활자본이 출판된 것은 1978년 쿄토의 자원봉사자 모임 도라네코 공방이 어린왕자
를 간행한 것이 그 효시이다. 이 책은 B5사이즈로 짙은 명조체의 24급(16폰트)의 활자로 인

쇄된 활판인쇄판으로 1,000부 한정 발매된 ｢약시자용 도서｣였다. 이 책은 ｢도라네코 공방(약

시용)시리즈｣의 하나로 이 시리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 대활자본은 약시자용으로 탄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市橋正晴 1998, 536-540). 그 다음으로 1980년에 사회복지법인 

｢사이타마 복지회｣가 대활자본의 출판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이타마 복지회｣는 도

서관용으로 대활자본의 세트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도서관에 대활자본이 본격적

2) 일본 대활자본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는 ‘백원근. 2001. 주류시장으로 부상하는 일본의 대활자본 출판. 출판저

널. 308. p.17.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유일하다.
3) 상세사항에 보면 확대사본도 대활자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결과에는 노이즈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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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급하게 된다. 1981년에는 도라네코 공방이 첫 대활자 사전 마이 영일사전을 간행하

였다. 

<그림 1>에서도 보는 봐와 같이 1980년대 전반은 제1차 대활자본의 출판 붐이 일기도 하

였고 뒤따라 비교적 큰 출판사인 소학관, 산세이도서점에서도 대활자본 출판에 참가하였지만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았는지 몇 점만 간행하고 철수하였다. 이후, 대활자본은 ｢사이타마 

복지회｣에서 주로 출판되어 오다가 1996년에 (주)대활자사가 설립되면서 제2차 붐이 1990

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전반에 일어난다. 이 시기에는 산신도(三心堂)출판사, 나츠메사, 슈

에이샤(集英社), 카규샤, 삼슈샤(三修社)등의 소규모 출판사가 출판 해 왔으나 2014년 6월 

현재 모든 출판사가 대활자본 출판을 철수한 상태이다. 그 이유로는 역시 타산이 맞지 않아 

1권당 단가가 너무 비싼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대활자본 출판현황

최근에는 (주)대활자사가 주문을 받아 인쇄 제본하는 주문제작(On-Demand방식)을 도입

하여 독자가 주문 시에 자기한테 맞는 활자의 크기(19에서 26폰트까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주문제작(On-Demand방식)전문 대활자본 출판사로 코단샤(講談

社)온 디멘드문고, 산세이도서점 온 디멘드, 독서공방(讀書工房)-아동서 전문, 코림사(響林

社)등 몇몇 출판사도 주문을 받아 인쇄 제본하는 출판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활자본의 

정의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각 출판사가 간행하고 있는 활자의 폰트는 12폰트

에서 22폰트로 다양하다. 고령자의 독서에 적합하지 않은 크기의 폰트도 있다는 것이 문제점

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대활자본 출판에 중심이 되고 있는 (주)대활자사의 사장 이치하

시 마사히코씨는 보다 적극적인 대활자본 보급을 위해 대활자본 보급 문화협회4)를 설립하

4) 대활자본 보급 문화협회 설립.2013.일본 아사히신문.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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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010년에 설립하여 대활자본 보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나 특히, 개인이나 단

체시설(도서관·시각장애자 정보제공시설)등의 대활자본 구입과 독서지원기기 구입에 대한 

기금조성제도에 힘을 쏟고 있다. 2014년 6월 현재, 구입조성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는 카나카와현 뿐이지만 앞으로 일본 전국에 보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Ⅲ.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 

본 장에서는 대활자본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황 

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설문조사

본 조사는 일본 야마가타현(山形縣)에 소재하는 공공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마가타현은 일본의 동북지방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삼

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풍부한 자연 풍광을 보유한 지역으로 

일본에서 유일하게 현내 각 지역별로 온천을 갖추고 있는 ｢
온천 왕국｣이기도 하여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2012년 현재, 

총인구는 116만명으로 그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는 

325,010명(28.3%)으로 전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중에서 전국 6위를 차지하고 있다.

본 조사는 전체 공공도서관 49개관을 대상으로 2014

년 4월 30일에 설문지를 각 도서관장에게 우송하고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2014년 5월 27일

을 답변 기한일로 하였으며 회수율은 69.4% (34관)였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

심으로 질문하였다.5)

가) 전체 이용자등록률과 고령자 이용등록률 

나) 대활자본 소장유무와 소장권수 

다) 내용별로 본 대활자본의 종류 

라) 대활자본의 소장 이유와 이용도  

마) 대활자본의 대출율 

5) 山形info.com,일본 야마가타현 정보 <http://kr.yamagata-info.com/about/> [인용 2014.11.14].

<그림 2> 야마가타현의 위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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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활자본을 활용한 고령자서비스 

사) 고령자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 

아) 향후 대활자본 수집계획

1)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

가) 전체 이용자등록률과 고령자 이용등록률

도서관 이용자의 전체 등록자수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등록률에 대해 물은 결과 이용자등록수의 

40%, 30%를 고령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한 도

서관은 각 3관(9%)으로 그 대부분은 규모가 작은 공

민관도서실이었다. 원래 이용자등록수가 다른 관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이용등록률의 20%

이상을 고령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답한 관은 47% 

(16관)로 가장 많았으며 야마가타현의 핵심도시부에 해당하는 츠루오카시, 히가시네시, 나가

이시립도서관이 여기에 속한다. 비교적 고령자 등록수가 높아 야마가다현의 도서관 이용자율

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대활자본 소장유무와 소장권수

대활자본의 소장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80%에 가까운 79.4%(27관)가 소장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대부분의 도서관이 대활자본을 소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0%에 가까

운 도서관이 대활자본을 소장하고 있지만, 소장권수를 조사한 결과로는 소장권수가 100권미

만의 도서관이 25.9%(41권~60권 2관, 21권~40권 3관, 20권미만 2관), 101권에서 350권

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40.7%(11관)이나 있고 또한 401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다고 답

변한 도서관도 33.3%(9관)으로 특히, 츠루오카시립

도서관은 2497권, 카미노야마시립도서관 1994권, 

카호쿠쵸립중앙도서관 1,896권을 소장하고 있다

고 답하였다. 소장권수는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다

르겠지만 20권 미만부터 2,000권을 넘게 소장하

고 있는 도서관도 있어 그 차가 매우 편향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고령자 이용등록률>

<그림 4> 대활자본 소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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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용별로 본 대활자본의 종류 

어떤 분야의 책이 많은 지 테마별 소장도서에 대한 질문에는 88.9%(24관)의 도서관이 문

학분야의 도서가 대부분이라고 답하였고 그 외 총류, 언어, 예술 순으로 나타났다. 소장도서

의 내용에도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복수회답).

<그림 5> 테마별 소장도서

라) 대활자본의 소장 이유와 이용율

전술한 대로 일본의 대활자본은 초기에는 주

로 약시자용 개발되어 왔으나 공공도서관의 고

령자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고령자서비스하면 

가장 먼저 대두되는 매개체로 인식되어 왔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대활자본을 소장

하게 되었는지 소장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59%(16관)의 도서관이 고령자를 위해 수집하

기 시작하였다고 답변하여 처음부터 고령층 이

용자를 의식하여 소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그림 6>. 또한 대활자본을 주로 이

용하는 이용자층에 대한 문항에는 89%에 해당

하는 24관이 대활자본의 주 이용자층은 고령자

라고 답변하고 있어 소장이유와 이용자층이 상

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마) 대활자본의 대출율

상기 나)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80%에 가까운 도서관이 대활자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장서수도 400여권을 넘는 도서관이 30%을 넘고 그 중에는 1000권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그림 6> 대활자본의 소장 이유

<그림 7> 대활자본의 주 이용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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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반을 넘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대활자

본의 대출율에 대한 질문에 그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한 도서관이 불과 26%(7관)으로 , 74% 

(20관)에 달하는 도서관이 대활자본의 대출률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것은 소장하는데만 의의를 두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실증분

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

면에 대출율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한 도서관에 대출율에 대해 물어 본 결과 모두 10%미만의 

낮은 대출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그 대부분이 소장권수 1,000권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많이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대활자본의 대출율이 높은 것만도 아니라

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바) 대활자본을 활용한 고령자서비스

대활자본을 활용한 고령자서비스에 대해 물은 결과로는 개인대출을 하고 있다고 답한 도서

관이 20.6%(7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노인홈센터와 같은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단체대출이 4관(11.8%) 그리고 이야기교실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한 도서관이 1관밖에 없어 

대활자본을 활용한 서비스는 대출서비스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대활자본을 이용한 특화

서비스는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복수회답).

<그림 9> 대활자본을 활용한 고령자서비스

사) 전반적인 고령자서비스에 대한 내용 

고령자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전체 34관 중 14관(41.2%)이 도서관의 비장애화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

<그림 8> 대활자본의 대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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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독서기의 설치, 관련시설과의 연계, 데이지자료의 대출, 시니어 코너의 설치, 한계집

락으로의 이동도서관 운영, 이야기교실 실시의 순이었다. 시설과 설비면에 대해서는 우선적

으로 갖추고 있으나 자료활용이나 고령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실시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복수회답).

<그림 10> 전반적인 고령자서비스에 대한 내용

자) 향후 대활자본의 활용계획

앞으로 대활자본의 수집과 활용계획에 대해 물

어 본 결과 검토중(38%), 없다가(32%)으로 이 

둘을 합친 결과로 보면 70% 가까운 도서관이 대

활자본의 개발과 활용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예산부족이 64%로 가장 많았다.

2) 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야마가타현내의 공공도서관의 고령자 등록률이 20%가 넘는 도서관은 65%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이용자수의 40%가 고령자라고 답한 도서관(3관)도 있어 야마가타현의 도서관 이

용자등록률의 고령자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의 독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활자본의 소장유무에 대해서는 80%에 가까운 관이 소장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나 전체적으로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장권수가 20권 미만에서 

2000권이 넘는 도서관도 있어 편향적임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이 문학 분야의 도서를 소장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풍부한 테마에 걸쳐 도서수집이 힘든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반수가 넘는 도서관이 처음부터 고령층의 이용자를 위해 대활자본을 소장하기 시작하

였다고 대답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향후 대활자본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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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활자본을 활용한 고령자서비스는 개인대출서비스가 가장 많으나 70%가 넘는 도서관이 

대출율에 대해서는 데이터분석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지 얼마나 이용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활자본의 향후 도입에 관해서는 70%에 가까운 도서관

이 검토 중 이거나 계획이 없다고 대답하여 소극적임을 알 수 있어 현실과 상반된 반응을 보였

다. 그 외에 고령자서비스로는 슬로프나 엘리베이터의 설치 등 시설의 비장애화를 우선적으로 

갖추고 있는 도서관은 많으나 그 외 서비스는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고령자서비스나 대활자본을 활용한 특화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어 우수사례로 소개하고자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방문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대활자본의 소장권수가 많고 대활자본을 활용한 고령자서비스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을 선발하여 방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1) 츠루오카시립도서관(鶴岡市立圖書館)6)

야마가타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츠

루오카시(鶴岡市)는 전체 인구수 136,623명 

중 노인 인구수는 40,057명으로 전체인구의 

29.6%을 차지한다. 일본의 전체 고령자율이 

25%인 것을 보면 츠루오카시의 고령화는 상당

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츠루오카시립

도서관은 1915년 정립(町立)도서관으로 출발

하여 1985년에 현재의 자리에 신축 이전하여 

오늘날까지 츠루오카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이면 개관 100주년을 맞이한다.

1981년 츠루오카시가 장애인복지 도시를 선언함에 따라 도서관에서도 자원봉사단과 협력

하여 시각장애자를 위한 녹음도서와 점자도서를 제작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1987년에 결

성된 자원봉사단 ｢와라시베회｣는 설립 당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제작과 낭독 자원봉사단 

모임이었으나 지금은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30년째 계속되고 

있다. 시내에 소재하는 노인요양시설 5개관을 월 3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이야기교실, 노

래교실, 대면낭독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츠루오카시립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는 30년 전

6) [방문일: 2014년 6월 24일(화) 14:00]

<그림 12> 평일 낮 열람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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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실시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빠른 시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도서관의 고

령자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다른 여느 도시보다 정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배경 속에 

대활자본의 소장도 비교적 빠른 시기(20여 년 전)부터 수집해 오고 있다. 처음에는 시각장애

인을 위한 자료로 카셋트 자료 대신 수집하였으나 현재는 고령자를 위한 자료로 구입되고 있

다. 2013년 현재 대활자본 소장권수는 본관이 1,717권으로 분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2,497권이며 야마가타현내 최대 소장권수에 해당된다. 또한 2013년 시의 ｢도서관·

향토자료관 중점시책｣중에 ｢3. 고령자·장애인등의 배려와 일반시민의 독서장려｣항목을 구

성하고 그 안에 ｢(3)...대활자본의 활용추진｣안을 마련하여 도서관이 고령자서비스의 일환으

로 적극적으로 대활자본을 수집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을 내세우고 있다(鶴岡市立圖書

館, 2013. 28). 대활자본 서가는 거의 90%에 가까운 도서가 문학(일본문학)분야로 NDC로 

분류되어 ｢시청각자료 [대활자본]｣이라는 명칭으로 일반서가에 배치되어 있다.

고령자서비스 담당 사서 진구씨에 의하면 “츠루

오카시립도서관의 경우 신간도서는 일정기간 전시

한 후 서가에 배치하는데 대활자본도 마찬가지로 

신간도서는 카운터 앞 신간코너에 전시한 후 서가

에 배치한다. 오래된 책은 보존서고로 옮기거나 5

군데의 분관에 분산 보존하고 있다. 대활자본을 출

판하는 출판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타마 

복지회｣에서 출판하는 책은 세트로 구입하며 그 

외 (주)대활자사, 리브리어출판사의 책등 1년에 

총 70권~100여권정도 구입하고 있다. 문학서 외에도 고령자용 컴퓨터관계 실용서, 지도책 

등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단가가 비싸고 외국문학등의 번역작품 같은 책의 종류가 적어 

수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7). 그리고 현내 최고의 소장권수를 자랑하고 있으나 대출율은 

10%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용자로부터 대활자본은 일반도서보다 

크고 무거워 대출하기 어렵고 누워서 보거나 편한 자세로 책읽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
고 한다. 어르신께 대활자본을 권해드렸더니 자신을 노인 취급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불쾌감

을 드러낸 이용자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일반도서 코너에서 대출할 책을 고르고 있는 60대 후반 이용자에게 대활자본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 대활자본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일반도서보다 단락이 부자연스럽게 나눠져 있

어 읽기어렵기도 하고 아직 시력이 좋을 때까지는 보통 책으로 독서를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8).

7) 新宮久美(진구 쿠미). 2014. 6. 24, 츠루오카시립도서관 사서, [인터뷰].
8) 고령이용자. 2014. 6. 24,츠루오카시립도서관내, [인터뷰].

<그림 13> 대활자본 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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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진구씨에게 멀티미디어 데이지자료와 

i-pad 등의 디지털 기기나 앞으로 더 좋은 독

서지원 장치가 개발 될 가능성이 큰데 대활자본

을 계속 소장하는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역시 어르신들은 디지털 매체보다 어릴 

적부터 즐겨 온 ｢종이 책｣에 대해 애착을 강하

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고 스스로의 힘으로 

책을 읽으려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활자본을 찾는 고령자는 계속 존재할 것”이
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대활자본은 일부 고령자에게는 인기가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다. 도

서관 측은 고령자의 심리적 부담을 제거하고 편하게 대활자본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야 할 것이다.

2) 히가시네시 사쿠란보도서관(東根市さくらんぼ圖書館)9)

히가시네시는 지리상 야마가타현 내륙지방인 무라야마지역에 속한다. 현청 소재지가 있는 

야마가타시에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 관계로 최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인구는 

47,196명이다. 그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11,555명, 고령화율은 24.4%로 전국 평균 

23.3%보다 약간 높다(2013년 8월 1일 현재).

1998년 12월, 야마가타 신칸센이 정차하는 JR 사쿠란보 히가시네역 건물 안에 개관한 히

가시네 사쿠란보도서관(이하 히가시네도서관)은 개관 이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실시 해 왔다. 현재는 히가시네 사쿠란보시 직영에서 특정비영리활동 법인 NPO 히가시네를 

지정관리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도서관 이용자의 20%가 고령자로 대활자본을 활용한 서비

스는 다른 도서관에 비해 월등히 높다. 대활자본의 소장권수는 300여권으로 해마다 20만엔

(한화 210만원 상당)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 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서비스는 월 1회 히가시네 온천에서 

열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북 토크｣이다. 이 사업은 히가시네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

최하는 ｢삶의 보람 활동지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생 데이 서비스｣라는 명칭 하에 독거

노인들의 체력 저하를 예방하고 이웃과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 활성화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10) 

9) [방문일: 2014년 7월 23일(화) 14:00].
10) 생생 데이 서비스. 히가시네시. <http://www.pref.yamagata.jp/rakuraku/detail_higashine_006.html.> [인용 

<그림 14> 일반도서 코너의 고령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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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현재 최고령 참가자는 96세로 참가

비는 1000엔으로 나머지는 시가 부담한다. 

<그림 15> 온천장에서의 북 토크

<그림 15>는 히가시네 온천여관 휴식장에서 열린 북 토크의 한 장면이다. 이들은 오전 10

시경 시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온천장에 도착하여 온천을 즐기고 난 뒤 친목을 도모하면

서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면서 오수타임에 들어간다. 오후 1시가 지나면 낮잠에서 깨어나 

티타임을 가진 뒤 북 토크에 참여한다. 매회 20 명 정도의 참가자가 있으나 농번기 때는 인원

이 많이 줄기도 한다. 이 날 참가자는 9명으로 대부분이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없는 어르신들

이었다.

북 토크는 매회 다른 테마로 진행되며 처음에는 도서관 소개부터 시작한다. 도서관 이용안

내를 비롯하여 이용자카드 신청이나 도서 택배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한 뒤 노인층에게 인기

가 많은 사극의 DVD도 소개하면서 도서관에는 책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고 홍

보하기도 한다. 이번 북 토크의 메인 테마는 ｢대활자본｣으로 담당 사서는 역사소설, 실용서, 

요리책, 50년 전의 TV 프로그램을 특집으로 다룬 무크 등 다양한 종류의 대활자본을 소개하

였다. 또한 소개한 도서를 어르신께 한 권씩 돌리면서 직접 접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중간 

중간에 어르신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퀴즈를 내거나 질문을 하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진행하

는 등 자칫 단조로워지기 쉬운 시간을 잘 이끌어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또 이 날은 도서관 

직장 체험학습으로 여자 중학생 3명이 사서와 동행하여 추천 도서를 소개하거나 그림연극을 

선보이기도 하였다(<그림 16> 참조).

201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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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중학생의 그림연극 들려주기

마지막으로 담당사서가 직접 만든 수제 책갈피를 나눠주면서 총 50여분간의 북 토크는 끝

났다. 오수시간 뒤의 나른함이 북 토크 시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지루함을 

느낄 틈도 없을 정도로 내용이 알차고 어르신들의 몰입도도 높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 교실은 야마가타현 내에서도 몇몇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으

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북 토크는 히가시네시도서관이 유일하다. 이 활동은 히가시네 사회

복지협의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후생노동성 관할이며 도

서관은 사회교육시설로 문부과학성 관할로 각자 관할 관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넘

어 지역사회의 고령자서비스를 같이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아닌 도서관서비스에 정통한 사서가 직접 북 토크를 진행함으로서 보다 

더 친근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요구 또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 것으로 히가시네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로는 무료 택배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화

나 FAX로 빌리고 싶은 책이나 AV자료를 신청하면 도서관 자원 봉사자가 집까지 직접 배달 

해 주며 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진 한계집락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나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

에게는 매우 유익한 서비스라 할 수 있겠다.

3) 무라야마시립도서관(村山市立圖書館)11)

무라야마시는 야마가타현 내륙 무라야마 지역에 위치한 지방 도시이다. 2013년 10월 현재 

총인구는 25,577명으로 고령화율은 201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31.6%로 전국 평균 25%를 

크게 웃돌고 있어 야마가타현의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무라야마시

11) [방문일: 2014년 7월 23일(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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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도서관은 1920년 10월 정립(町立)도서관으로 개관하여 1954년 11월에 인근의 마을과 합

병하여 무라야마시가 탄생하면서 무라야마시립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정립도서관 당시의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해 오다가 2010년 신축개관하기까지 약 90년에 걸쳐 무라야마 시민에

게 사랑받아 온 도서관이다. 최근에는 고령자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

활자본의 수집과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전체 장서수는 103,229권이며 그 중 대활자본은 

900권으로 전체 장서율로 보면 소수이다. 그러나 900권 중에 500권은 2011년에 일괄적으

로 대량 구매한 것으로 년간 50권씩 구매하고 있다. 대활자본은 이동문고에 탑재하여 인근 

요양원이나 노인회관등에 들고 가서 어르신께 제공한다. 

도서관에서는 대출카운터 근처에 ｢시니어 코너｣를 설치하고 있다. 시니어 코너는 대활자본 

외에도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역사소설이나 취미에 관한 책, 건강에 관한 책이 배가되어 

있다. 도서관에 오래 머물면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체재형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설 내에는 카페도 병설되어 있다. 

시니어 코너 앞에는 소파도 놓여 있어 어르신이 소파에 기대여 편한 자세로 독서를 하는 

광경도 무라야마시립도서관에서는 드물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니어 코너가 대활자

본만을 독립적으로 배치한 노인 전용 코너가 아니라 일반도서 서가와 같은 곳에 배치함으로

써 고령자가 자연스럽게 대활자본도 접하기 쉽도록 의도하였다고 한다. 낭독 CD서가 옆 청소

년문고판 서적 사이에 대활자본이 배치되어 있다. 대활자본은 대출해 가는 고령자도 많으며 

희망도서 요청도 많다고 한다. 특히, 이 도서관에서는 시니어코너와 중·고교생을 위한 청소

년 코너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기획전시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것은 노인층과 젊은 층과의 교

류를 목적으로 고령자가 청소년을 위한 책을 접하므로써 손자 세대는 어떤 책을 읽는 지 알 

수 있고 젊은이는 역사소설 등 평소 잘 보지 않는 책을 보게 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책을 통해 새로운 발견이나 교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세대간의 소통을 노리고 

기획하였다고 한다.   

대활자본도 기획전의 테마에 맞는 것을 전시하기도 하여 대활자본의 존재를 어르신뿐만 아

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알리는 효과가 있다. 대활자본이라 하면 일본 사회에서는 아직도 “특수

한 책”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무라야마시립도서관의 이런 노력은 대활자본을 사회에 정착시

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책을 빌리러 가는 곳이라 아니라 책을 매개

체로 하여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차세대의 

도서관｣으로 높이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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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본 공공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활자본의 실태에 대

해 알아보고자 고령화율 전국 6위인 야마가타현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대활자본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각도의 서비스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도서관에서 고

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려하여야 할 사안과 연관시켜 고령자서비스의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활자본은 고령자나 약시자들이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활자를 

사용하여 문자를 크게 인쇄한 책을 가리키지만 몇 폰트의 활자를 사용한 책인지 명확한 정의가 

없고 출판사마다 그 기준 또한 애매하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활자본의 

출판은 그리 활발하지 않고 근래에는 주문제작(On-Demand)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야마가타현의 공공도서관은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로 비장애화와 확대독서기의 배치등 

하드면은 많이 정비되어 있다. 고령자의 독서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 는 대활자본은 80%에 가

까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소장 권수가 매

우 편향적이고 문학분야의 도서가 대부분임이 드러났다. 향후 대활자본의 도입에 관해서는 

70% 가까운 도서관이 검토 중이거나 계획이 없다고 대답하여 현실과 상반됨을 알 수 있었다. 

3) 우수사례로 소개한 3관은 대활자본 코너와 시니어코너의 설치 등 많은 어르신들의 요구

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히가시네시 사쿠란보도서관은 

관련기관과 제휴하여 대활자본을 소재로 북 토크를 실시하여 대활자본의 소개를 겸한 홍보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활자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무라야마시립도서

관은 젊은 층과의 교류를 의도한 시니어코너의 설치와 기획전 등을 실시함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과 고령자가 느낄 수 있는 소외감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대활자본에 관련된 문제점도 드러났다. 대활자본은 글씨가 크고 한 페이지당 수록

되는 행수도 적어서 1권의 책을 몇 권으로 나누어 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겁고 휴대하기

에 불편함이 따른다. 또한 1권 당 가격이 높아서 도서구입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도서관에서

는 예산 책정이 어렵다. 이것과 관련하여 대활자본의 출판은 현재 1권씩이나 몇 권씩 주문하

도록 하는 주문제작(On-Demand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책을 고르거나 수집하

는데 병폐가 따르며 도서관에서는 도서구입에 애로사항이 많아질 것이다. 책의 내용면에서도 

번역서나 다양한 주제의 도서가 적고 출판되는 책들도 편향적이어서 현장의 사서가 장서구성

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출판계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활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이다. 우수사례로 예를 든 도서관에서는 대활자본에 주목하여 그

것을 활용한 고령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외의 도서관에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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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활자본을 대부분 소장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해결책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자의 대활자본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제거하고 부담 없이 대활자본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고령자가 대활자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고령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 대활자본을 이용한 고령자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야마가타현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일본 국내의 사정에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향후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하

여 고령자서비스와 대활자본의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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